
년 투쟁경과

2007년

9월 2일 비정규직지회 설립

9월 3일부터 지회가입을 선전함 - 원하청 관리자의 극심한 폭력자행

9월 30일까지 조합원 가입이 많은업체 폐업과 지회간부표적 징계로 인해 해

고자 대량발생(35명)

10월 30일 한국지엠 서문앞에서 천막농성돌입

12월 28일 해고자 복직 및 노동조합인정을 요구로 부평구청앞 교통CCTV에

서 고공농성 돌입(135일간 지속)

2008년

1월 24일 한강대교 해고자 복직과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는 고공농성

2월 27일 마포대교 하상시위 

5월 9일 사내하청업체에서 복직확약을 하였으나 일부만 복직하고 약속은 지

켜지지 않음

10월 이후 지엠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짐-단축근무 시작

2009년 

4월 비정규직 대량해고(약 1000명 이상)-복직한 조합원을 비롯하여 현장조

합원 전원해고됨

지역선전전 강화

2010년

2월 군산창원 순회투쟁

4월 지역공단 순회투쟁 

5월 3보1배 투쟁

7월 24일 천막농성 1000일 투쟁

12월 1일 한국지엠앞 정문광고판에서 고공농성 돌입

2011년 2월 2일 한국지엠과 해고자전원 복직합의

2013년 1월 2일 해고자 일부복직시작- 11월 1일부로 해고자 복직완료

1. 한국지엠부평 비정규직지회 투쟁경과

2. 2010년 12월4일 사건개요

- 요구

2010년 12월 1일 해고자 전원복직과 불법파견 철폐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요

구를 가지고 한국지엠정문앞 아치모형의 광고탑에서 고공농성 돌입하였다.

- 지속적인 사측용역 및 노무관리팀과 마찰

12월 1일 고공농성이 시작하고부터 집회참가자들은 고공농성자의 안전을 위해

판자를 올리려 하였다. 그때마다 노무관리팀은 집회장소로 대거 나와서 집회방

해 및 폭력을 행사하였고 식사와 판자를 못올리게 하였다. 그리고 12월 1일 저

녁 촛불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이 기습적으로 판자를 올리는데 성공하자, 노무관

리팀은 격분한 나머지 집회대오로 깊숙이 들어와 폭력을 행사하고 집회기기를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스스로 넘어지고 헐리우드 액션을 통해 집회참

가자들을 폭력행위로 몰기 시작했다.

노무관리팀의 폭력행위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노무관리팀은 고공농성자에게



일체의 보온(털옷, 장갑, 목도리, 비닐)물품은커녕 식사조차 올리는 것을 지속적

으로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에게 크고 작은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런 방해는 국가인권위에서 농성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보

온물품 및 식사)를 권고하고 나서야 조금 수그러 들었다.

이후에도 한국지엠 노무관리팀은 복직합의를 하기까지 64일간 수차례 집회장소

에서 난동을 부렸고, 불법적으로 집회참가자와 고공농성자를 사찰하였다.

-12월 4일 상황

경찰의 방조아래 노무관리팀의 지속적인 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식사조차 올라가

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고공농성자 2인은 급기야 12월 3일 단식을 선언하

였다. 집회참가자들과 조합원들은 단식을 풀라며 설득하기 시작했다. 12월 4일은

해고자 복직 및 비정규직철폐의 요구를 걸고 큰규모의 집회가 한국지엠 정문앞

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집회에는 인천시의원과 구의원뿐만 아니라 구청장과 국

회의원몇분, 그리고 각 정당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날이었다. 집회가 시작되면서

집회참가자들은 고공농성자의 단식투쟁을 만류하고 투쟁에 더욱더 동참할 것을

이야기 하였다. 결국 고공농성자들은 집회대오의 설득을 받아들여 단식투쟁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런데 모든 집회참가자들이 보는 가운데 식사를 올리고

있던 과정에서 하이바와 고글 및 마스크를 쓴 긴 쇠파이프에 낫을 들고 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고공농성자의 밥줄을 낫으로 끊으려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낫은 집회대오에게도 휘둘어 졌고, 실제로 낫에 맞아 다친 사람도 있었다. 참석

한 국회의원 및 정당관계자들은 경찰에게 항의하였으나, 경찰은 오히려 집회장

소에서 집회대오를 밀어내기 시작하였다. 의도하지 않았건 의도하였건 경찰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사측 노무팀이 낫질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이에 집회대오중 일부가 깃발로 낫질을 하는 노무팀의 시야를 막고 낫이 묶인

쇠파이프를 빼앗기 시작했다. 또 일부는 낫을 든 자들이 더 이상 집회대오를 오

지 못하도록 조형물에 고정하는 플라스틱 파이프를 들고 저항하였다. 이것이 그

날 사건의 전말이다.

이 사건이 있은후 노무팀과 용역 몇몇은 집회참가자들에게 오히려 자신이 폭행

을 당했다고 진단서를 끊었고, 경찰을 이를 인지하여 집회참가자들에게만 수사

를 진행하였다. 결국 낫을 든 자들은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항의했던

노동자와 집회참가자들은 유죄가 인정되는 기막힌 일이 발생되었다.

-현재상황

64일간의 고공농성은 우여곡절 끝에 유예기간을 둔 해고자전원복직이라는 합의

하고 마무리 하였으나, 이후 2년동안은 재판정에서 집회참가자들과 조합원은 억

울함을 지속적으로 이야기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겨우 복직이 완료된 현재 또

다시 반 인권적인 DNA 채취로 고통받고 있다.


